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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 않은 장례식       18-09-26

수년 전에 고인이 된 제미국인 친구의 부인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다녀왔습니다. 한인이라고는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 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호상도 조상도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향년 만 74세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다녀와서 문화와 전통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뷰잉 룸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을 곱게 한 고인은 깊이 잠을 주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립 스틱도 짙게 바르고 약간의 연지도 바른듯 얼굴 모습은 혈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뷰잉 룸을 가득채운 문상객들은 외아들인 40대 중반의 상주와 대화를 나누기 바뻤습니다. 방안의 여러 곳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사람도 오열을 하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상주는 윤택한 처지에 있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 저는 장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조의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조의금 제도가 없는 미국인 장례인지라 조의금을 전달할 격식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도하는 조의 카드에 약간의 조의금을 담아서 상주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될 시간이 거의 되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예배당을 가득채운 문상객들도 별로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빩안 색 옷을 입고 오신 여성 문상객들도 있었고 울긋 불긋한 넥타이를 메고 오신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여성 문상객들의 의상은 노랑색, 청색, 주황색, 빩안 색 등 형형색색이었습니다. 조가를 부른 여성은 분홍 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인의 장례식에 가보면 한결 같이 까만 의상에 까만 넥타이만 보였는데 이번 미국인의 장례는 대조가 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유가족이 가끔 목이 메이는 장면을 제외하고는  눈물에 젖어 있거나 오열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장례식의 경건성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나  조사를 하는 모든 순서는 경건했으며 가끔 유머를 섞은 조사도 나와 문상객들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조가는 2-3주 전에 별세하신 종교지도자께서 작시하신 성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고? 변화만 있을 뿐 죽음은 없나니….”의 내용으로 된 가사는 문상객들을 모두 숙연하게 했습니다. 영생을 믿고 있다면 일시적인 이별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절망적인 슬픔이 지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마도 고인도 유가족들과 문상을 온 친지들이 비애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리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례식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가사가 뇌리에 스쳐갔습니다. 알젠티나의 독재자의 총애를 받았던 아비타를 노래한 “ 알젠티나여, 나 때문에 울지 말아다오..Don’t cry for me, Argentina”가 왜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지? 내가 행한 모든 것 , 미친듯이 살아온 생활이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대의 사랑이 필요하다오..” 앤드류 에버의 작시인 이 노래는 여러 사람이 불렀지만 아마도 가장 우리의 기억에 남는 노래는 마돈나가 무른 노래일 것입니다. 저도 속으로 가만히 속삭여 보았습니다. “내가 가는 날, 아이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아다오. 나는 나름대로 보람있는 생을  살아왔느니라.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삐둘어진 길을 걷지 않고 하나 하나가 내 기쁨이 되어 주어 고맙다. 나는 축하를 받을 생을 살았으니 나 때문에 울지 말아다오.”

장례식에 참석하여 감상적인 느낌을 갖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길이건만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겼는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따난는 날 기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슬픔에 젖지 않고 생을 축하하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습니다.  끝
